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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s to find out factors of historical specialty and cultural ethnicity that influenced 
the formation of Spanish fashion as well as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panish fashion by 
comparing its historical costumes, such as folk costume and court costume with contemporary 
fashion of major Spanish designers in the 20th century. Documental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visual materials were used as research metho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The major fac-
tors that affected the characteristics of Spanish fashion in the history include the geographical fea-
tures, invasion of foreign nations, cultural heritage of various ethnic groups, strengthening of the 
national power,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trading through the newly developed routes, and 
influence of religions such as Christianity, Islam, and Judaism. Featuring the coexistence of varie-
ty and heterogeneity, the ethnicity reflected in the culture harmoniously embraces various spirits 
such as conflict and coexist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r regionalism, and exclusion and 
tolerance of religions.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in the cultural phenomena include passion, 
sensuousness, individualism, sense of reality, sense of chic, and the people-centeredness.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Spanish fashion include the sensuality of excessive zeal, decorativeness of gor-
geous handicrafts, exoticism of people-centered variety, extreme contrast of harmony, touching ar-
tistry of chic, and fantastic surrealistic w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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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 스페인이여! 서양과 인도사이에 펼쳐있는 모

든 나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너는 분명히 여왕이

다.”1) “피레네 산맥 너머에 있는 아프리카다.”2) 또

는 유럽의 외곽문화로도 비유되는 스페인은 각기 다

른 시각과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15세기 말에

근대적인 민족 국가를 형성하였고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중엽까지 유럽 최강의

제국으로 군림하며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여타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라는 단일한 전통 속에 있을 때, 스

페인은 아랍과 유대 문화와 광범위한 접촉을 하게

되었고3) 한때는 서구 세계와 철저히 분리된 채 ‘스

페인은 다르다’를 외치기도 했지만 현재는 세계인들

이 찾아와 각양각색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

제1국으로 활짝 열려있다.

복식사적으로 스페인의 역량을 살펴보면 16세기

유럽의 르네상스 이후 광범위한 지역과 여러 국가 간

에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가 서로 융합되고 복식

에 상호 영향을 주게 되었지만 스페인은 이보다 먼저

유행을 주도하여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식민지 정책으로 스페인 풍 패션이 문화 이식

의 하나로 뿌리를 내려 라틴 아메리카 룩을 형성하여

현대패션 용어로 고착되었다. 21세기 현재, 스페인 패

션의 위상은 ‘이미 목까지 차오른 스페인 물결’, ‘지중

해의 빛과 불, 스페인의 패션’, ‘지중해의 열기를 불어

넣으며 세계적으로 유명세’라는 기사의 타이틀처럼

패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스페인

은 가장 강한 개성과 독특한 취향을 지니며 자랑스러

운 역사를 간직했다고 자부하는 국가인 것처럼 현재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디자이너들은 스페인적

인 색깔이 강한 브랜드라고 한다.4)

이와 같은 스페인 패션의 역사적 위상과 현대패션

에서 부상하는 중요성을 인식해 본 연구에서는 스페

인 패션의 특성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페인 역사, 지리, 문화,

종교, 건축, 미술, 문학 등의 문헌 자료 내용을 분석

하여 이를 근거로 패션 형성에 영향을 미쳐왔던 요

인을 스페인 역사의 특수성과 스페인 문화의 민족성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페인 역사의

특수성은 지리적 특성과 이민족 침략의 역사, 민족의

다양성에 따른 특징, 사회·경제적 측면의 문화 발달,

그리고 문화형성에 따른 종교와 건축을 살펴본다. 또

한 스페인 문화 속에 나타난 민족성은 문화의 특징

인 다양성과 이질성을 배경으로 역사적 사건과 문화

에 나타난 민족성, 그리고 문화현상 속에 나타난 스

페인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론적 배경으로 이민족 영향에 의한 민속복

식 및 유럽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친 15세기 말부

터 17세기 초 까지의 궁정복식과 같은 스페인 역사

복식과 스페인 출신 디자이너로 패션계에 영향을 미

친 20세기의 4반세기별로 대표되는 4인의 작품에 나

타난 개략적인 특징을 통해 스페인 패션의 특성을

도출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스페인 관련 서적 및

논문과 웹사이트 정보제공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적

인 내용을 수집 분석하였고 패션은 일반 세계 복식

사 및 민속의상 관련 서적과 논문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각자료로는 현지 방문 전

시회의 실물자료와 문헌, 그리고 패션 정보사 및 웹

사이트 사진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역사의 특수성과 문화의 특징에 따른

민족성 및 개인 기질을 통해 스페인 패션의 형성요

인을 고찰하고 패션에 나타난 특성을 도출해보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기존 선행 연구가 부족

한 스페인 패션의 학문적 자료 및 스페인 패션에 대

한 시각 제공과 새로운 패션 콘셉트 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패션문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데 의의를 두었다.

Ⅱ. 스페인의 형성
1. 스페인 역사의 시작과 국가의 형성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의 원주민에 대해

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신석기 시대의 시스

티나 성당’ 이라 불리는 알타미라(Altamira) 동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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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가 발견된 곳이 지금의 스페인 북부 지역이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페니키아인이, 그 뒤에는 그리

스인이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에 무역식민도시를 건

설했다.5) 그리스인이 물러가고 로마인이 나타난 기

원전 1세기에 이베리아 반도 전역의 지배자로 군림

하게 되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기원전 38년에 스

페인의 로마제국 편입령을 발표했다. 스페인 역사에

서 이른바 원년(Era Hispánica o Española)으로 불린

다.6) 5세기 초반 게르만 침입자들이 유럽을 휩쓸면

서 410년 이들의 일파인 서고트 족이 이베리아 반도

를 약탈하고 공격을 시작하여 300년간 통치했다. 711

년 북아프리카에서 베르베르 족과 일부 아랍귀족으

로 구성된 이슬람교도들이 침공하여 800년간 다스리

게 되었다. 그로인해 인종과 종교에서 전혀 다른 그

리스도인, 유대인, 이슬람인이 함께 사는 새로운 사

회가 형성 되었다

14세기 후반 스페인은 1469년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FernandaⅡ: 1452~1516)와 카스티야의 이사벨

여왕(Isabel Ⅰ: 1451~1504)의 결혼으로 두 왕국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이슬람의 마지막 거점 그라나다

를 1492년 함락시킴으로써 영토의 통일 뿐 아니라

언어 및 종교의 통일도 단행하여 스페인 왕국이 근

대 국가의 모습을 띄고 역사 무대 위에 등장하였

다.7) 우리가 아는 스페인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났

다. 1519년 스페인 왕 카를로스 1세(Carlos Ι: 1500∼

1558)가 신성로마제국의 카를 5세의 자리에 오르면

서 스페인 황금시대(El Siglo del Oro)를 이끌었고

스페인(España)이라는 국명8)도 사용하게 되었다. 스

페인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15

세기 말에 이미 근대적인 민족 국가를 형성하여 16

세기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광대한 영토를 경영하는

등 국가적인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은 16세기 후반에 네덜란드의 독립,

신흥 영국의 함대를 대상으로 스페인의 무적함대의

전멸, 17-18세기에 발생한 식민지 분쟁에서의 패배,

19세기에 나폴레옹군의 침략으로 해가지지 않는 나

라의 영광은 유성처럼 사라지게 되었고 더욱이 19세

기 말에 미국과 전쟁을 벌인 끝에 식미지 대부분마

저 잃었다. 1923년에는 프리모 데 리베라의 독재정권

이 생겨났지만, 1931년 선거에서 패배하여 공화파 정

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1936년 우익 군부세력의 반란

을 맞아, 2년 반에 걸친 내란이 계속된 후 프랑코 총

통이 독재권을 잡고 세계로부터 철저한 고립과 철권

통치를 고집하다 1975년 에따(ETA)에 의해 암살되

었다. 후안 카를로스(Juan Carlos) 1세의 등장으로

스페인은 유럽의 일원임을 공표하며 국제무대에 등

장하였고, 1985년 피레네 산맥 너머의 아프리카가 아

닌 유럽공동체 EEC의 일원이 되었다.

2. 스페인 역사의 특수성
1) 지리적 특성과 이민족 침략의 역사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동서로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고 있고 남북으로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지형적으로는 산악 지역이

많은 나라로 일 년 중 강우량이 208 밀리리터 정도

로 서유럽 국가 중 가장 적다. 강을 따라 진행된 교

역과 소통은 강이 적고 강폭이 좁아 지역 간의 차이

를 고착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9) 이베리아라

는 명칭은 오늘날 에브로(Ebro)강의 옛 이름인 이베

르(Eber)에서 유래 되었고 711년 북 아프리카 출신

의 이슬람교도들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이베리아

반도에 침입했을 때 타리크(Tarik) 장군과 산이라는

의미의 지브르(Gibr)가 합쳐져서 지브롤터(Gibraltar)

가 되었다.

이베리아 반도는 로마화, 서고트 족의 점령, 아랍

의 지배 등의 역경을 거쳤는데 반도의 모든 지역이

동일한 역사적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인 장애물 등으로 인해 몇몇 지역들은 반도의

주류 역사에서 동떨어져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10)하

였기에 지리적 위치에 따라 그 특징이 다르다. 동북

쪽 지중해안의 까딸루냐(Cataluña)는 완전한 로마화

와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스페인 보다는 유럽

에 가깝고, 북부 갈리시아(Galicia)는 로마화를 겪었

지만 중앙 역사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스페인을 유

럽에서 가장 이질적인 나라로 만들었다. 북쪽 중앙의

산악지대인 바스코(Vasco)는 근대이전의 중앙 역사

와 완전히 분리되어 스페인 중심문화와는 섞이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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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독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까스띠야(Casyile)지

방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는 스페인의 중심으로 스페

인을 하나의 단위국가로 이루는데 기여한 지역이다.

태양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인 안달루시아

(Andalusia)로 대표되는 남부는 아랍문화의 영향으

로 외국인에게 가장 이국적인 스페인의 이미지를 알

린 곳으로 현재 ‘스페인의 캘리포니아’11)라는 별명이

있다.

2) 민족의 다양성에 따른 특징과 문화

이베리아 반도 남부 연안에 최초로 도착한 민족은

페니키아 인으로 언어면에서 스페인에 매우 중요한

흔적을 남겼고 기원전 8세기 그리스인들은 말라가

근처에 이나케를 건설하였고 이들의 유물은 스페인

예술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12) 카르타고인들

은 도시 바르셀로나를 세웠다. 로마인이 이베리아 반

도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 남동부에 거주하던 이베로

족은 자기가 속한 무리의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하지

만 전체 틀 속에서 추상적인 규칙이나 규율 따위에

복종하는 것을 혐오해 왔다. 기원전 6세기 무렵에 켈

트 족이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와 반도의 북서부 지

역에 정착했으나 도시와 문명을 건설하지 못하고 주

로 지명에 전쟁이나 힘과 관련된 용어에 영향을 남

겼다. 앞의 두 족이 만난 셀티베로 족은 반도 남쪽에

켈트 이베로 문화를 만들어 채색된 도기 등 여러 가

지 색채를 사용한 최상의 문화를 만들어냈다.13) 3세

기 후반 무렵, 로마인은 사회, 문화, 법체계가 잘 발

달한 상당한 규모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건설했다.

로마의 영향은 이곳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러 로망어

에 뚜렷이 남아있다.14) 로마인들은 라틴어가 아닌 다

른 언어로 ‘말을 더듬는다(balbucear)’하여 ‘바르바로

(bárbaro)’라 불렀던 야만인 서고트 족의 침입(409

년)은 용병술에는 강했지만 문화라곤 없던 민족으로

원주민에 비해서 그 수가 매우 적어 커다란 영향을

남기지 못했고 굽세형 아치 무늬와 금·은 세공기술을

유산으로 남겼다.15) 로마제국에서 유대인은 헬레니즘

문화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민족적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킨 유일한 민족이었다.16) 이들은 2세기

에 처음으로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왔으나 1391년 유

대인 대 학살에 이은 유대인 추방칙령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슬람 교도의 무어족들은 711년 이베리

아 반도에 들어와 북쪽 아스투리아스 지방, 나바라와

아라곤 산간지방을 제외한 스페인 전역을 차지하고

코르도바의 칼리프 왕조(711-1010), 이슬람 소왕국

시대(1010-1248), 그라나다 왕국(1248-1492)를 거치

며 유럽에서 번영된 문화의 거대 도시를 발전시키면

서 800년 동안 통치했다.

3) 사회·경제·문화의 발달

이베리아 반도의 로마화(기원전 219-서기 411년)

과정에서 라틴어 보급, 도시건설, 화폐경제, 법률, 행

정, 문화 등 각 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농업보

다 목축이 중시되어 양모 산업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이베리아 반도의 납, 금, 주석, 은, 구리

와 같은 다양한 광물은 로마경제 자원의 주요 공급

처가 되었다. 게르만 족 고유의 종교적·문화적 세계

관은 게르만족이 가톨릭화 됨에 따라 대부분 사라졌

다.17) 서고트 왕국의 수도였던 똘레도에서는 다마스

커스에서 유래된 금속세공 기술인 다마스끼나도 기

술이 발달하였다.

유럽의 나머지 세계가 어두운 야만에 던져졌을 때

전 세계를 찬란한 빛으로 밝혀준 문명의 중심지18)

코르도바(711년-1010년), 16세기에는 아메리카와의

교역의 중심지로서, ‘해가 지는 일이 없다’고 비유되

었던 해양제국의 수도 세비아(1010년-1248년), 그리

고 이슬람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라나다(1248년

-1492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코르도바에서는 유

리, 천, 가구, 가죽 등의 산업이 발전하였고 주변 도

시들과 교역로가 잘 발달하여 북아프리카 및 근동

지역의 항구들과 모피와 각종 금속제품, 직물, 무기

와 노예 등을 거래하였고 근동지역에서는 보석, 향료

등을 들여왔다. 또한 가내 공업 성격의 양모업이 발

달하여 훗날 스페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까스띠야 지방의 양모 산업은 1484년 이래, 유대인

자본의 유출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가톨

릭 왕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19) 1860년에는

산업화가 시작되어 까딸루랴는 섬유산업의 도시가

되었다. 사라고사의 아마, 알메리아의 비단 등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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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유명했고 그 밖에 상아, 구리제품 및 유리도 유

명했다.20) 프랑스어의 코르도니에(Cordonier: 구두

수선공)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코르도바의 가죽’은

중세 유럽에서 최고품이 되었다.21) 8세기 초 스페인

에 들어온 아랍인들은 안달루시아의 척박한 땅을 일

구어 스페인을 농업 강국으로 만들어 주었고 비단과

종이, 유리, 가죽제조 기술의 유산을 남겼다. 또한 자

신들의 천문학과 수학, 논리학, 의학, 음악, 문학, 정

치, 사상 등을 이베리아 땅에 가져와 스페인을 살찌

웠고 이들이 들여온 학문은 스페인을 통해 유럽으로

흘러가 유럽의 문예 부흥기를 태동시켰다.22)

4) 문화형성에 따른 종교와 건축

지중해 문명의 두 축인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

명은 스페인에서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다. 가톨릭을

수용함으로 국가적 기틀을 잡은 1492년 이후 스페인

은 강력한 가톨릭 통일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고 가

톨릭과 로마문화는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나아가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후 신

대륙을 가톨릭화 하였다. 스페인 중세 역사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암흑기가 아니었던 이유는 아랍문

헌을 매개로 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비롯한

고대 문화의 전달자이자 과학 부흥을 이룩한 이베리

아 반도의 무데하르 문화 덕분이다. 세 개의 종교와

민족이 공존하면서 이룩한 무데하르 문화의 건설자

들은 알-안델루시아 이슬람 왕조들과 이베리아 반도

의 기독교 왕국, 이슬람 정복 하의 딤미들, 그리고

레꽁끼스따 이후의 ‘무데하르’와 ‘모리스꼬’, 그리고

‘유대인’들이다. 이들은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현실 사

이에서의 갈등과 충돌 속에서도 타협할 줄 아는 상

생의 묘를 보여주었고, 변증적인 관계 속에서 역동적

인 문화정체성을 이룩해냈다.23)

스페인의 건축 양식은 여러 민족의 유산과 문화가

융합된 흔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

이 머문 흔적인 다리, 수도교, 극장, 원형극장 등의

건축 유산을 남겼고 서고트족의 후손들인 기독교인

들은 말발굽 아치의 서고트 건축물을 발전시켜 석조

반구형을 얹은 아스투리아스 건축(8-10세기)을 남겼

다. 무어인 지배 하에서 도망쳐 나온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과 비잔틴 및 서고트 건축과 칼리프 양식을

결합하여 살린 모사베라 건축(9-10세기)을 남겼다.

무어인들은 785년 서고트족이 세웠던 교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은 메스키타(Mezquita), 메디나 아사

아라궁, 그리고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된 호화로운

알람브라(Alhambra) 궁전을 건축했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도들에게서 세비아를 탈환하여 1248년에 개

축한 알카사르(Seville Alcazar)를 아랍 건축술에 로

마네스크와 고딕양식을 결합한 무데하르(Mudejar)양

식으로 지었다. 뿐만 아니라 상띠아고는 스페인 로마

네스크 건물 중 선구적이고24) 엘 에스코리알(Escorial)

궁전은 스페인의 르네상스 건축을 대표한다. 그리고

장식에 역점을 둔 화려함과 큰 규모로 바로크 건축

양식의 상 띠아고 드 꼼보스텔라(Santiago de Com-

postela) 대성당(1738-1749)의 유적이 있다. 똘레도

성당은 7세기에 교회건물이었던 것을 허물고 회교사

원이었던 자리에 다시 세워진 것으로 1226년에서

1493년에 걸쳐 건축되었다. 외형은 순수 프랑스 고딕

양식이지만 내부는 기독교 지배하에 살았던 아랍 건

축사들의 건축술인 무데하르와 쁠라떼레스끄 등의

스페인 고유 양식들로 장식되어 있다.25) 플라테레스

크(Plateresque) 양식은 고딕과 모하메드, 그리고 초

기 르네상스 등의 요소들이 아무렇게나 혼합되어 있

는 양식26)으로 스페인 어디서나 접할 수 있다. 19세

기 말 가우디는 이슬람, 고딕, 바로크와 같은 전통적

인 양식을 혼합하여 생동감이 있는 건축을 하였다.

3. 스페인 문화 속의 민족성
1) 스페인 문화의 다양성과 이질성

스페인 문화는 지리적 위치와 산악지대가 많은 지

형적 특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페키니아인, 그리스인, 카르타고인, 로마인,

서고트 족, 유대인, 무어족 등 서로 다른 민족과 가

톨릭, 이슬람, 회교 등 다양한 종교가 유입되어 그들

나름의 독특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즉, 다양

한 이국적 문화들이 스페인 내부에 융합되어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볼 수 없는 문화적 성격을 갖게 되

었다. 현재 스페인은 각양각색의 17개의 자치주(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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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idad)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정도

나 지역민들이 갖는 지역문화 정체성은 서로 상이하

다. 까딸루랴, 바스코, 갈라시아 지역은 ‘역사적인 지

역’이라 일컬어지며, 스페인어와 상이한 독자적인 언

어로 대표되는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적

으로도 가장 광범위한 자치를 누리고 있다. 다른 자

치주들도 정도가 덜하지만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지

역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다. 결국 스페인은 다양한

얼굴을 가진 이질성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27) 또한

스페인의 자치주의는 스페인이 형성되던 역사와 함

께 시작하여 지금까지 존재하는 전통성과 현재성, 보

편성 모두를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 민족의

개인주의 성향이 정치로 나타난 것이 자치주의이므

로 자치주의는 민족 정체성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스페인의 자치주의는 한 국가에 속한 여러

지방의 모습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차원의 다양성

이 아니라 극한 모순의 정점에 이른 조화의 산물임

을 기억해야한다.28) 18세기 초 부르봉 왕조에 의해

법률적 통일이 이루어 질 때까지 스페인에 병합된

각 왕국들이나 지역들은 중세 이래로 발전해온 자체

의 독자적인 법령, 관습, 화폐를 유지하고 있었다.29)

국토회복 전쟁에서 회복한 땅을 왕족 형태의 독립적

인 기독교 국가들로 각각 발전해 나갔고 그때 그 이

름 그대로 지금은 스페인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주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베리아 반도 내

부의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은 오랜 역사를 두고 스페

인 문화와 국민성의 특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30)

2) 역사와 문화에 나타난 민족성

로마제국이 스페인을 통치할 때 나타난 특징은 절

대적인 전제정치를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가

진 문명화된 삶의 장점과 의무를 모두 국가와 결합

시켰고 한편에서는 이베리아 반도 현지의 문화와 전

통을 존중했다.31) 이슬람 문명은 시대적으로는 그리

스와 비잔틴의 문명을 받아들여 이슬람의 것으로 용

해해내고 공간적으로는 인도․페르시아의 문명을 이

슬람의 것으로 제조해서 서구에 전달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이슬람은 상대적인 관용성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32)

지역명에서도 민족성을 찾아볼 수 있는 예로 똘레

도(Toledo)는 ‘참고 견디어 항복하지 않는다’는 뜻의

톨레라툼(Toleratum)에서 나온 말로 기원전 2세기

로마제국이 스페인의 중부 라만차 지방을 점령했을

때 현지인의 저항이 얼마나 컸던지, 로마의 정복자들

은 이 저항의 중심지를 톨레라툼이라 불렀다. 그 뒤

유대 교회당을 ‘서양의 예루살렘’이라 부를 정도의

똘레도는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스페인에 살던 유

대인에 의해 문화를 꽃피웠다. 유대문화가 이슬람 문

화와 가톨릭 문화 아래서도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뛰어난 자질 때문이지만 어떤 문화라도 받

아들이는 스페인 사람들의 포용성에 있다.33) 이와 같

이 똘레도는 유대문화와 가톨릭 문화 그리고 이슬람

문화가 한 도시에 공존하면서 멋진 조화를 이루는

역사의 공간이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유대리아스 지

역은 아랍인들의 포용성 덕에 유대인의 종교, 문화,

언어를 가지고 모여 살도록 허가했던 지역이 있었다.

건축에 나타난 민족성의 예로, 코르도바의 대 모

스크는 여러 종교와 신자들이 갈등과 시련을 이겨내

고 라 메스퀴타(코르도바의 대 모스크 사원)로 대표

되는 관용적 종교 문화와 다원적 사회를 만들어 냈

다.34)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톨릭교도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이슬람교도들을 축출하는 운

동 또는 전쟁이었던 레콘키스타(Reconquista), 1391

년 유대인 대학살 그리고 1492년 가톨릭으로 개종하

지 않은 이교도들의 국외 추방과 같은 자기 종교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기도 했다. 1483년 교황 식스토 4

세(Sixtus PP. Ⅳ: 1471∼1484)는 페르난도의 영역인

아라곤 전역에 종교재판소를 세우게 하는 칙령을 발

표했다.35) 모사라베(Mozáberabe), 물라디(muladí),

무데하르(mudéjar), 토르나디소(tornadizo), 그리고

에나시아도(enaciado)36)와 같이 생존을 위해 종교적

변절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많은 것도 민족적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문학작품에 나타난 스페인 민족성의 예로, 역사성

과 사실성이 특징인 <엘시드의 노래>는 ‘스페인의

혼’37)으로 가톨릭이 아닌 종교를 가진 유대인들에 대

한 반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종교적 배타성을 볼



服飾 第63卷 8號

- 194 -

수 있다. 민족성은 지역적 정체성에서도 나타나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적 정체성을 국가성 보

다 더 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감정을 ‘파트리아 치카(patria chica)’, 즉 작은 국가

라고 부른다.38) 축제에서 그 나라의 색깔과 민족성을

느낄 수 있는데 스페인의 축제는 200가지가 넘을 정

도로 다양하다.39) 부활절 축제, 토마토 전투의 축제,

산페르만의 소몰이 축제, 불꽃 축제 ‘라스파야스’를

보면 스페인 사람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서 피에스타(fiesta)때가 되면

미친 듯이 즐긴다. 꼬마들은 자기 고장의 전통의상을

입고, 젊은이들은 무어인과 그리스도인 복장으로 기

발한 치장을 하기도 한다.40)

3) 문화현상 속에 나타난 성격

스페인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을 형성한 4가지 요

소는 역사와 지리적 요소들로 인해 탄생된 귀족주의,

침략, 지역주의, 그리고 태양이다. 그리고 안영옥의 스
페인 문화의 이해에서 이러한 스페인 사람들의 성

격이 문화현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페인 사람들은 매우 감상적이고 불타

기 쉽게, 사물의 핵심을 향하여 외곬으로 돌진하는

기질을 가지고 극한까지 몰고 가기를 좋아한다. 이는

대조를 특색으로 하는 풍토에서 태어난 야성과 박진

력은 스페인의 정열이다. 둘째, 그들은 감각적이다.

그 때문에 ‘머릿속에다만’ 무엇을 분명히 해 두는 것

으로 만족하지 않고 느낌을 원한다. 신앙 또한 ‘막연

하게 의식하는 정도’로는 정말 불충분한 것이어서 마

음과 피부를 ‘느끼고’ 있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셋째, 자기 개인을 신 다음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이다. 이 때문에 스페인은 100명의 우등생이

나오지 못한 대신 한 명의 천재가 나올 수 있는 나

라이다. 넷째, 그들은 머릿속에서 만들어 낸 이념이

라든가 막연한 공상 보다는 만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언제나 어떠한 현실감을 요구하게 된다. 그

들의 마음이 더 많이 끌리는 쪽은 전통적으로 ‘자기

들의 것’, ‘가까운 것’이다. 다섯째, 그들의 격렬한 감

정은 ‘멋’의 감각을 수반함으로써 절묘한 아름다움의

세계로 승화하게 된다. 투우에는 ‘멋’의 미학이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이 있어야 사람들을 도취시킬 수 있

다. 여섯째, 민중 중심적인 문화가 지배적이다. 스페

인의 귀족도 ‘민중적인 귀족’이었듯이 귀족 상류사회

와 평민 하층사회 사이에 정신적인 면의 근본적인

담이 없다. 교회나 궁정, 예술의 역사는 이 나라에선

항상 민중의 생기를 흡수하고 그것에 근거해 왔다.41)

이와 같이 귀족주의, 침략, 지역주의, 태양 이라는 요

소는 대조, 정열, 감각적, 개인주의, 현실감, 그리고

민중중심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Ⅲ. 스페인 패션
1. 이민족의 영향과 민속복식
이민족 침입의 역사로 인해 스페인은 복식에서도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 고대에는 로마인에 의해 양모

산업 발달의 계기를 갖게 되었고, 중세에는 모피, 직

물, 보석, 향료 등의 거래와 사라고사의 아마, 알메리

아의 비단 등의 직물과 가죽제품이 발달했다. 중세

가내 공업 성격의 양모업 발달은 까스띠야 지방의

양모 산업과 근대 까딸루랴의 섬유산업 도시로 발전

하였다. 고대 지중해 주변 민족의 영향으로 맨틸라의

기원이 된 베일, 서고트 족의 영향으로 수도였던 똘

레도의 금속세공기술로 장식품 발달, 페니키아의 아

마포와 티리안 퍼플(Tyrian purple)로 염색한 직물,

발렌시아에 그리스 복식의 흔적42), 무어족의 영향으

로 블랙워크의 자수발달과 아라베스크 문양의 유입,

그리고 집시의 영향으로 플라멩고 드레스가 그 예이

다. 또한 지역에 따라 스페인 민속복을 살펴보면 다

양한 의복을 가진 남부지역, 섬세한 자수 장식이 돋

보이는 중부지역, 엄격한 형태의 의복을 착용한 북부

지역, 우아하고 세련된 복식을 자유롭게 착용한 동부

지역으로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43) 반원형 맨틸라

(mantilla), 바스키나(basquina), 몬테로(montero), 뎅

게(dengue), 만테오(manteo) 등이 있는데 독특한 양

식을 가진 몇몇 지방으로 몬테헤르모소(monteher-

mooso)의 것을, 뉴 카스티리아(New castle)에서는

다른 고상한 실루엣을, 라 가르테라(Lagartera)의 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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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투우 장면과 투우사 복식

- Curious global culture guide 스페인, pp. 124-125

<그림 2> Velazquez, Women in a Mantila, c. 1625~1630

- 20,000 Years of Fashion, p. 279

레도 지방에서는 똘레도 자수의 본고장을 발견하게

된다. 발렌시아 지방에 오면 기후가 온난해 축제의상

의 색채도 밝고 온화하다.44) 이중에서 현대 패션에까

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 민속복은 플라멩고

드레스, 투우사 복식, 맨틸라이다.

플라멩고(flamenco)는 다양한 기원설이 있지만 15

세기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발생되었다고 전해지는

음악과 춤이다. 멜로디의 복잡하고 장식적인 움직임

은 아라비아 가요의 억양에서 오며, 심한 율동감은

집시로부터 받은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플라멩고의

민족음악은 비잔틴 및 유대의 신비주의와 아라비아

민족의 애수를 띤 이국정서와 집시족의 정력적인 정

열의 혼합이라 할 수 있다.45) 플라멩고 드레스는 동

작이 큰 춤에 맞게 앞을 크게 파던가 플레어를 충분

히 잡는 등 섹시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한 빨간색 등 원색을 주종으로 한 여러 가지 색의

러플을 사용한 드레스가 많다.46) 유럽의 어느 민속의

상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스페인의 프릴장식은 라

틴 아메리카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다.47)

투우사 복식은 허리선 정도의 짧은 재킷과 종아리

중간정도 길이의 몸에 밀착되는 토리어도 팬츠

(toreador pants)로 이루어진 남성 투우사의 의례복

이다<그림 1>48). 조사에 의하면 투우사의 의상은 스

페인 의상의 옛 형태이며, 그중에서도 세비리야나 마

드리드 것에 명백히 관계가 있다.49) 영국인이 스페인

의 투우사가 착용하는 상의를 볼레로라고 부르면서

투우사의 짧은 재킷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 볼레로는

1960년대와 70년대 부활하면서 스커트나 팬츠와 같

이 착용되었고 블랙 벨벳으로 된 볼레로는 이브닝

웨어로 대중화 되었다. 데이타임 웨어의 볼레로는 면,

브로케이드, 펠트, 데님,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브레이

드로 장식되기도 했다.50)

검은색 맨틸라는 고대의 망토 또는 케이프가 간소

화된 것으로 실내·외에서 착용되었는데51) 8∼15세기

에 걸쳐 아라비아계인 이슬람교도인 무어족의 베일

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52) 레이스로 만들

어진 맨틸라는 17세기와 18세기에 대중화되었고 벨라

스케즈와 고야의 초상화에 묘사되어있다<그림 2>53).

19세기에는 이사벨라 2세 여왕이 맨틸라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1870년 그녀가 퇴임한 이후 관습이

쇠퇴하였으나 1900년 즈음에는 주로 투우, 성주간,

결혼과 같은 공식 행사에서 사용되었고. 현재도 여전

히 착용되고 있다.54)

이와 같이 모드의 중심지인 프랑스에 영향을 끼치

기도 한 스페인의 의복에는 무어인들이 남기고간 영

향도 있고 아랍풍의 화려함도 있다. 스페인풍의 독특

한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부터이다. 전

통적 민속의상은 약 50여종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려

하고 색채가 정열적이다.55)

2. 유럽에 나타난 스페인 풍의 궁정복식
스페인의 황금시대에 나타난 스페인 패션은 복식

사에서 유럽에 큰 영향을 일으켰다. 15세기말 무렵

이탈리아 여성들은 스페인 복장의 장려함 때문에 의

례용으로 스페인 의복을 선호 하였다. 베아트리체 데

스테(Beatrice d'Este)와 루드비코 일 모로(Ludovico

il Moro)의 결혼식에서 모든 여성들은 스페니쉬 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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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었다. 프랑스에서도 스페인의 영향은 앙리 2세

(Henri Ⅱ)시대에 증가되었다. 영국에서는 스페인 양

식의 가짜소매로 덮힌 풍성한 소매의 보석이 많이

장식된 매우 화려한 가운을 착용했던 엘리자베스 1

세(Elizabeth Ⅰ)와 제임스 1세(JamesⅠ)의 통치시대

에도 과도하게 사치스럽고 풍부한 장식의 의복은 스

페인의 영향아래 여전히 뻣뻣하고 인위적인 외관이

지속되었다.56)

스페인 문예부흥기인 카를로스 1세(Carlos Ⅰ, 신

성로마제국의 황제 Karl Ⅴ: 1500~1558)의 주변 인

물들은 당대의 패션 전도사, 오늘날의 패션니스트였다.

그의 이모인 아라곤의 캐서린(Catherine of Aragon:

1485~1536)은 영국 왕 헨리 8세(Henry VIII: 1491

~1547)의 부인이 되었는데 16세기 영국 남성의 셔

츠와 여성복의 파틀렛(partlet), 러플에 자수를 장식

하던 블랙 워크(black work)등에 영향을 미쳤다. 그

리고 그의 누이이며 프랑수와 1세(François Ⅰ:

1494~1547)의 둘째 부인인 오스트리아의 엘레노어

(Eleonore: 1498~1558)는 프랑스에 스페인 패션을

소개했다.57) 스페니쉬 블랙워크는 후에 그의 아들 펠

리페 2세(Felipe II: 1527~1598)와 메리 여왕(Queen

Mary Tudor of England: 1516~1588)의 결혼 무렵

에도 유행되었다. 영국에 전해진 블랙워크는 검은색

양모사가 검은색 견사로 바뀌었으며, 엘리자베스 1세

(Elizabeth I: 1533~1603) 시대에는 의복을 장식하

거나 가구의 덮개로 사용되며 더욱 유명해졌다.58) 스

페인의 부유한 복장을 따른 또 다른 예로 스페니쉬

레이스가 있다. 금과 은으로 끈을 꼬거나, 다양한 색

상으로 된 리본이 사용되는 등 의복을 장식하기 위

해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 엄청난 양의 레이스가 바

르셀로나 세빌리아와 같은 곳에서 만들어지거나 플

랑드르와 프랑스 및 베니스에서 수입되었다. 레이스

의 수입 및 발달로 맨틸라의 착용이 유행되었으며

카탈로니아와 바르셀로나 주변 지역에서 이를 위해

실크 레이스가 특별히 짜여 지기도 했다.

또 다른 패션니스트는 카를로스 1세(Carlos Ⅰ)자

신이었다. 수도원에 은거하며 말년을 보낸 그의 개인

적 취향의 영향으로 그의 검은색은 스페인 궁정 패

션의 화려함과는 극을 이루는 색채로, 짧은 케이프나

긴 맨틀뿐만 아니라 온 몸을 검은색으로 장식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국왕 앙리 2세(HenriⅡ: 1519~

1559)도 스페인 패션을 따라 거의 언제나 검은색 옷

을 입었다.59) 메리 스튜어트(Mary Stuart)는 그녀의

상복을 ‘스페인 양식’으로 된 블랙 사틴 보디스로 주

문하였다.60)

16세기 후반 남성복의 특징이 되었던 엄격함은 여

성복에서도 나타났다. 보디스의 앞부분을 형성했던

스토마커는 버크롬이나 두꺼운 판지로 딱딱해졌으며,

버스크(busk)에 의해 고정되었는데, 그것은 종종 나

무로 만들어졌으므로 휘어지지 않았다.61) 이로서 실

루엣 측면에서도 새로운 유행이 만들어졌는데 15세

기에 바닥에 끌리던 넓고 긴 로브의 스커트가 종 모

양의 뻗치는 형태가 되었다. 16세기의 이런 딱딱한

구조물을 베르튀가드(vertugade) 또는 베르튀가댕

(vertugardin)으로 영국에서는 파팅게일(farthingale)

이라 했다.62) 스페인식 파딩게일은 1545년 무렵 영국

에 처음 나타났으며, 곧 노동계급의 여성을 제외하고

는 모든 여성이 착용했다.63) <그림 3>64)은 바르셀로

나 장식미술과 텍스타일 박물관(Disseny Hub Barce-

lona)에 전시된 스페인 후프의 형태이다. 궁정화가였

던 벨라스케즈(Velazquez: 1599-1660)가 그린 ‘시녀

들(Las Meninas)’의 마르가리타(Infanta Margarita)

공주가 입고 있는 드레스에서도 스페인 풍의 과장된

베르튀가댕을 확인 할 수 있다. 구조물과 같이 견고

하고 딱딱하게 보이는 실루엣은 스페인의 종교와 관

련된 형식성, 엄격성, 경직성 등을 나타낸다. <그림

4>65)에 나타난 이사벨라 여왕의 패션을 보면, 어깨에

매달린 겉옷의 긴소매는 길게 절개되어 한 쪽 팔에

걸쳐있다. 이는 기능적인 역할 없이 오픈 슬리브인

펜던트 슬리브의 일종으로 보인다. 스페인풍의 모드

인 길고 자유롭게 늘어뜨린 소매들은 17세기 초까지

나타났다.66) 앞 중심 부분이 벌어진 오버드레스 안쪽

에는 화려하게 수가 놓여진 언더스커트가 보인다. 카

를로스 1세의 부인인 포르투갈의 이사벨라(Isabella

of Portugal)의 초상화에서도 다마스크, 브로케이드

또는 벨벳으로 무늬가 있는 페티코트는 보통 오버스

커트의 벌어진 선 사이로 드러난다.67) 이와 같은 이

중구조의 슬리브와 스커트는 당시의 장식 취향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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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페인 파딩게일

바르셀로나 장식미술과 텍스타일 박물관

- 연구자 촬영

<그림 4> Queen Isabella

of Spain, 1490

- 복식의 역사, p. 301

<그림 5> The Infanta Isabella

Eugenia, 1584

- 20,000 Years of Fashion, p. 218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5>68)에는 인

상 깊게 바닥까지 늘어진 아주 넓은 소매부리가 어

깨로부터 손목까지 트여져 있어 꼭 끼는 안소매와

대조를 보인다. 복식의 직물에 나타난 특징적인 유행

은 금사로 직조하여 뻣뻣하게 하거나, 금·은합사의

줄 위에 또 줄을 얹어서 옷감을 보강시킨 것이었다.

더욱이 지중해 지역에서 주얼리는 의상을 치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다. 스페인과 포르투

갈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재료가 풍부했던 제국

덕분에 진귀한 광물의 소스를 갖고 있었다.69)

3. 스페인의 20세기 패션 디자이너
1) 마리아노 포르투니(Mariano Fortuny: 1871~

1949)

스페인 그라나다(Granada)에서 태어난 포르투니

는 화가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재능을 물려받았

다. 그는 화가이며 발명가, 사진가, 패션디자이너로서

의 재능뿐만 아니라 직물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갖고

있었다. 스페인 패션 디자이너로 1906년 쿠튀르 문을

열어 1912년 파리에, 1929년 뉴욕에 매장을 열어 의

류와 가정용품을 판매하였다. 20세기 초 파리의 새로

운 유형의 의복, 즉 가정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입도

록 디자인된 레저웨어인 티 가운은 상류층 숙녀들이

선호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포르투니 드레스에 대한 자

신의 버전을 만들어낸 폴 푸아레(Paul Poiret: 1879~

1944)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의 메리 맥

패든(Mary McFadden)은 1976년 포르투니 드레스를

부활시켰고,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지 야

마모토(Yohji Yamamoto) 등 다른 현대 디자이너에게

영향을 미쳤다.70) 그의 델포스 가운(Delphos gown)은

유리비즈의 무게로 아주 가늘게 주름 잡힌 실크로

된 쉬프트 드레스로 모든 주름은 손작업으로 이루어

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다시 만들 수도 없다.71)

이는 그리스 여성의 공기처럼 가벼운 의상에서 영감

을 받아 디자인 한 것으로 움직임에 따라 여성 인체

를 타고 흐르는 자연스런 곡선이 강조된다. 고급스런

벨벳처럼 보이는 실크 드레스는 화려하고 감각적인

색채가 특징이다. 그 외 1906년 카쿨라데스 미술

(Cycladic art)에서 영감을 받은 크노소스 스카프

(Knossos Scarf)는 단순하고 기하학적 패턴으로 장식

되었다. 그는 텍스타일 염색 및 직물<그림 6>72)에 프

린트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고 무대조명 시스템과 함

께 20개가 넘는 특허를 냈다.73)

2)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

1895~1972)

바스코의 게타리아(Geutaria) 출생의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는 스페인의 산 세바스티안에서 테일러로

훈련을 받았으며 1937년 파리에 사롱을 열어 35년이

넘는 동안 당대의 주요 패션 실루엣을 거의 다 만들

어 낸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는 건축학 출신의 디자

이너로 신체로부터 떨어진 구축적 드레스의 시도로

새로운 조형의 패션을 개척하였으며, 코트의 라인에

서 의복과 신체, 추상과 실제의 감각적인 조화를 보

여준 것처럼 세련된 테일러링의 대가이다<그림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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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ortuny, Manteau

and Delpos

- Fortuny, p. 97

<그림 7> Cristobal

Balenciaga, 1895

- The Fashion Book, p. 27

<그림 8> Paco Rabanne,

1967

- http://en.wikipedia.org/

<그림 9> Agatha,

2009-2010 F/W

- http://fsbonline.blogspot.

kr/

이는 독특한 실루엣과 경이로운 재단법, 최고급 봉제

기술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이브닝

웨어의 주요 색상은 검정이었으며 데이웨어 색상은

적갈색, 황적색, 터키옥색, 연보라색 등으로서, 바로

그의 고향 스페인의 색상이었다. 이들이 1950년대를

대표하는 색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며, 이는 발

렌시아가 당시 패션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75) 투우

와 플라멩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의례뿐만 아니라

벨라스케즈, 고야의 회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스페인

의 색채, 회화 속의 형태, 디테일 등은 그의 디자인

에서 생명을 갖고 재탄생 되었다. 스페인 바로크 풍

의 웅장한 실루엣과 블랙을 바탕으로 한 핑크배색

등 강렬한 스페인 컬러는 금욕적이고 과장된 형태에

생동감을 가미하였고 레이스, 플라운스, 스페인 특유

의 자수 장식은 스페인의 정열을 표현하였다.76)

3) 파코 라반(Paco Rabanne: 1934~ )

스페인 산 세바스티안(San Sebastian) 출생의 파

코 라반은 원래 건축 교육을 받았지만 지방시, 디올,

발렌시아가의 쥬얼리 디자이너로 시작하여 1966년

패션하우스를 열었다. 금속, 종이, 알루미늄, 플라스

틱과 같은 비 관례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기이하고

대담한 디자인<그림 8>77)을 한 패션계의 앙팡테리블

(l'enfant terrible)이다. 소재 못지않게 다양한 조형적

실루엣을 창안하였고, 조형미와 더불어 큐비즘적 기

법을 이용하여 의상을 인체를 초월한 새로운 3차원

공간 아트로 승화시켰다. 또한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표현하는 초현실주의 디자이너로서 패션계의 신비주

의자로 불리운다. 1960년대 종이 드레스는 ‘재미난’

놀이로 간주되지만, 종이옷이 사회에 미친 충격을 온

전히 이해한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비틀즈의 네

온 오렌지 재킷, 인디아 항공 안내원들이 종이사리를

입었으며, 1960년대 수많은 ‘종이’ 무도회와 저녁만찬

에서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종이옷을 입었다.78)

1977년 콘트라스트 컬러의 언더스커트를 콤비네이션

시킨 컬러플한 직물만을 사용한 드레스를 전시하여

제 1회 황금바늘상을 수상하였다.79) 2005년 그의 첫

전시회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는데 30년 전 달리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드로잉을

선보였다.80)

4) 아가타(Ágatha Ruize de la Prada: 1960~ )

1981년 마드리드에서 여성복 콜렉션으로 패션계에

발을 디딘 아가타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패션쇼

에 참가해오고 있다. 스페인의 백화점 엘꼬르떼 잉글

레스(El Corte Inglés)와의 파트너 쉽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프랑스, 이태리, 콜롬비아, 미

국, 푸에토리코, 산토 도밍고에서 패션쇼를 개최하였

고 일본, 뉴욕, 모스크바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1991년 브랜드 라이센스를

시작하여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세라믹, 장남감, 신

발, 타월, 메이크업 제품도 생산하였다. 전 세계 140

국에 독립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81) 프랑코가 사망

한 이후 자유의 물결이 불던 시기의 영향력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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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제 플라멩고 쇼의 드레스, 2011

- http://blog.naver.com/

<그림 11> Isabella of Portugal, 1535

- 20,000 Years of Fashion, p. 223

<그림 12> Balenciaga, c.1964,

silver embroidery for evening dress

- Balenciaga and his legacy, p. 40

<그림 13> Detail of Delphos pleats

- Fortuny, p. 105

던 그녀는 아티스트로서의 영감을 불어넣은 혁신적

인 디자인의 세계를 펼쳤다. 즉 기존 패션시장의 점

잖은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팝적이고 유아적인 모티

브를 활용하거나 생활 속의 소재를 택하여 유희적

형태를 취한다<그림 9>82). 또한 특유의 원색적 컬러

감 및 보색 대비의 조화로 어린아이처럼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로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Ⅳ. 스페인 패션의 특징
1. 과도한 열정의 관능성
스페인의 문화 아이템인 투우나 플라멩고가 상징

하는 것은 스페인의 열정이라고 한다. 또한 플라멩고

나 투우는 사람들의 기질이나 복장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기도 한다.83) 그러므로 투우사 복식이나

플라멩고 드레스에서도 패션의 열정을 찾아볼 수 있

다. 플라멩고 드레스는 “러플이나 개더를 충분히 잡

아 부풀린, 파도치는 모양으로 앞은 짧고 뒤나 옆은

길게 디자인 되어있다.”84) 과도하게 사용된 듯 보이

는 많은 양의 러플 또는 플라운스와 같은 디테일로

인해 율동감을 나타내며 드레스 전체가 과장된 듯

보이는 형태와 춤 출 때의 움직임은 파워풀한 감각

의 열정을 나타낸다. 또한 ‘알함브라(Alhambra)’라는

말은 ‘붉은 궁전’, ‘붉은 요새’를 의미85)하듯 플라멩고

드레스의 색상은 스페인을 상징하는 정열의 색인 붉

은색 위주로 선명한 색이 많이 사용된다. 스페인의

붉은색은 진한 장미 빛으로 사랑을 상징하며 관능적

이고 정서적인 면을 의미한다.86) 붉은색은 감정 특성

상 노골성을 지니고 있어 선정적 이미지를 가장 급

진적으로 나타내므로 러플의 유동적인 움직임과 함

께 시각적 현란함을 유도해 성적인 면을 더욱 부각

시킨다. 세비아에서 매년 열리는 플라멩고 패션쇼에

서 스패인 패션의 열정과 관능성을 볼 수 있다<그림

10>87).

그리고 패션의 관능성은 피부에 타이트하게 밀착

되는 실루엣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플라멩고 드레

스의 바디스는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꼭 맞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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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곡선미를 부각시켜 관능성을 나타낸다. 투우

사 복식에서 유래된 현대패션의 마타도어 룩의 실루

엣은 허리선의 위치를 인식하게 하는 짧은 재킷의

볼레로와 몸에 달라붙는 종아리 중간정도 길이의 슬

림한 바지 실루엣이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의 곡선

을 따라 인체의 관능미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투우

사 복장은 금․은사로 표면을 덮고 있는 과잉장식을

통해 장식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궁정복식에

서는 베르튀가댕 또는 후프 등을 사용하여 과장된

실루엣으로 과도함 나타내기도 하지만 허리가 상대

적으로 가늘어 보일 수 있으며 남성복의 경우 성기

를 강조하거나 허리선 바로 위를 부풀리면서 인체에

대한 관능적인 표현을 하였다.

검정색은 엄격함, 슬픈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

면, 신비롭고 관능적인 표현에도 적합한 컬러이고 레

이스는 장식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에로틱한 표현에

도 사용된다.88) 이와 같은 속성으로 검은색 스페니쉬

레이스는 관능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발렌시

아가 디자인에 나타난 극적인 성격은 과장된 형태에

잘 나타나 있고 스페인 특유의 장식으로 정열을 표

현하였다.

2. 화려한 공예적 장식성
회교국시대 이래 계속 스페인은 거대한 표면을 직

물로 짠 것과 같은 2차원적 장식으로 채우려는 열망

을 갖고 있었다.89) 즉, 기하학적 패턴과 아라베스크

무늬에서 보여주는 장식에 대한 열정은 알함브라 궁

전 내에 섬세한 세공의 기하학에 기초한 곡선으로

잘 나타났으며 스페인 바로크 건축의 화려한 장식으

로 발전하였고 가우디 건축의 수공예에 대한 존경심

으로 나타났다. 플라테레스크 양식(plateresque style)

은 스페인어의 ‘플라타’ 즉, ‘은’이란 용어에서 나온

것으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보다 훨씬 장식이 많

다.90) 건축의 과한 정도로 화려한 장식에서 느낄 수

있는 자극적이며 감각적인 바로크 특징은 문학에서

또한 라틴어와 박식한 어휘의 과다한 사용과 화려함

에서 찾을 수 있다.91) 이러한 현상을 ‘과식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과잉의 장식성은 패션에서도 나타난다.

16세기의 복식은 그 넘치는 웅장함이 특징이다.

이것은 어는 정도는 풍부한 보석류와 이것을 장식했

던 진정한 예술가인 귀금속 세공인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값비싼 보석들이 캡의 앞쪽 가장자리에 장식되

었다. 스페인 취향의 표시인 검은색 실크나 여러 색

의 실크 그리고 금사로 찬란하게 수를 놓은 도안이

표면의 가장자리나 전체에 장식되었다.92) 16세기 세

번째 4반세기에 스페인은 보통 바닥까지 늘어진 터

진 오버슬리브의 앙상블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아름

다운 금속장식 끝에 기능은 없는 장식용 보우를 달

아 스커트 앞쪽을 장식했다.93)

전반적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를 매혹시킨 16세기

스페인의 궁정복식은 값비싼 보석, 과도하게 사용된

레이스, 스패니쉬 블랙 워크의 화려해짐과 자수 기술

의 발전, 그리고 오버스커트의 앞트임 사이로 언더스

커트의 자수를 보이게 하는 스타일과 같은 화려한

꾸밈의 장식성이었다<그림 11>94). 이는 역사적으로

이베리아 반도에는 다양한 광물이 있었고, 당시 유럽

기독교권의 생산품보다 훨씬 더 호화로운 보석류와

고운 비단천을 획득 할 수 있었고95) 신대륙에서 약

탈해온 금·은 보물들은 복식을 사치스럽게 장식하는

데 거들었다. 기술적으로는 금속바늘을 접하게 되었

고96) 금․은사를 사용한 블랙워크 및 레이스의 발달

로 16세기 이후 장식이 많아졌다. 금과 은으로 된 자

수가 금지되었을 때(4차례 1515, 1520, 1523, 1534),

브레이드와 금몰․은몰들의 장식인 파스망트리(pas-

sementeries)로 대체 되었다.97)

또한 스페인 역사복식과 관련된 패션 용어를 보면,

스페니쉬 드레스, 스페니쉬 레이스, 스페니쉬 숄, 스

페니쉬 스커트, 스페니쉬 슬리브와 같이 프릴, 레이

스, 자수, 슬래쉬와 같이 장식적 요소가 강조되는 공

통점을 갖고 있다. 민속복식에 나타난 장식성은 자수

와 공예 기법으로 표면을 장식한 투우사 복식에 잘

나타나있다. 즉, 투우사 복식의 짧은 재킷은 대개의

경우 코드 자수와 황금색 수실로 화려하게 장식하였

고 바지의 옆선에도 재킷의 자수와 한 쌍을 이루는

장식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똘레도의 민

속복은 자수와 공예기술의 발달로 전체적으로 자수

장식이 많았다. 발렌시아가는 레이스, 모피장식, 보석,

자수, 프린징, 검은 옥의 비즈와 시퀸의 긴 구슬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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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징, 풍성한 플라운스의 화려한 장식적 요소를 사용

하였다98)<그림 12>99). 포르투니는 비즈와 플리츠로

직물을 개발하고 염색 및 프린팅으로 표면을 장식

<그림 13>100)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을 손으로

봉재하는 수공예적 장인 정신으로 최고의 아름다움

을 표현하는 독특한 의상을 제작하였다. 파코 라반은

금속공예방식을 적용하여 알루미늄을 작은 쇠사슬로

엮어 만든 드레스를 선보였다.

3. 민중중심의 다양한 이국성
“오늘날의 스페인은 한 국가라기보다는 방수처리

된 여러 개의 칸막이 방이다”101)고 한다. 이는 스페

인이 지역에 따라 역사적으로 문화와 종교가 다른

여러 민족이 존재해왔고 다양한 이국적 문화들이 오

랜 역사를 두고 내려오면서 스페인 고유의 문화로

형성되었기에 이와 같은 문화적 다양성의 특징은 패

션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또한 스페인 낭만주의 미술

은 스페인 내 지역적인 사건, 스페인 중세사에 있는

화가나 스페인 내 무어인이나 아프리카 인들에서 이

국적 테마를 찾는다102)고 한다. 이는 유럽에서는 유

일하게 아랍에 의해 지배되었던 스페인 역사에 기인

하여 유럽문화의 특징과는 많이 다른 스페인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인 이국성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페

인만큼 다른 민족과 문화 덕분에 영광을 누린 나라

도 없고 외국출신의 왕과 이 왕이 데리고 온 재상들

이 모든 요직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외면

한 것은 당시의 스페인에서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민중과 교회였기 때문이며 19세기까지 외국의 것이

면 모두 거부하면서 스페인 민족주의, 보수주의를 강

력히 옹호해왔지만 외국인들이 가져다준 문화적 유

산과 관습은 스페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숨

쉬고 있다.103) 이와 같은 이질적 문명의 결합에 의한

이국성과 문화의 다양성에 따라 다채로운 민속복을

갖게 되었다. 또한 지형에 따라 현저한 기후차이가

나서 북부 대서양 가까운 지방은 온화한 기후이고

중앙부 고원지대는 대륙성 기후이며, 지중해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104)인 점과 스페인 사람들의 기질인

현실감은 자기들의 것, 가까운 것으로 끌리는 것과

같이 지역주의가 강해 지역마다 차이나는 민속복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민속복은 성립과정에서는 환경

에 영향을 받았지만 일단 성립된 후에는 그 민족의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기105)에 이민족 침

입에 대항하는 집단성과 가톨릭 종교에서 보여준 폐

쇄적이고 보수적인 민족성은 지역색에 따른 민속복

의 고유한 특징이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민속복의 다수가 민중적인 요소로 이

루어지는데 스페인의 귀족은 민중적인 귀족이 많아

민족 중심적인 문화가 지배적 이어 항상 민중의 생

기를 흡수하고 그것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비센스 베

베스(Jaime Vicens Vives)는 스페인의 문화적 정체

성이 드러나는 시기로 귀족문화의 우위가 민중문화

의 우위로 역전되던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

적하고 그 예로 투우, 플라멩고, 집시문화, 마히스모

등을 꼽았다.106) 투우의 기원은 로마시대로 중세 스

페인 왕실·귀족 등의 결혼식 여흥으로 행하여졌다.

18세기까지 귀족들의 행사였지만 이제는 민중의 힘

을 대변하는 축제로 투우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

이 민중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투우사는 그 민중

을 대변한다.107) 또한 플라멩고 음악과 춤은 이베리

아 반도에서 이루어진 풍요롭고도 다양한 문화의 결

과로 얻은 값진 예술품으로108) 19세기 후반에는 소

수 인종의 음악에서 보다 대중적인 관심과 인기를

얻는 음악으로 변하였다. 카페 깐딴떼(café can-

tante)의 등장으로 민속음악에서 도시 정서로 스페인

이 자랑하는 문화유산이다.109) 안달루시아의 무도복

에는 유럽의 어느 민속의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

특한 점무늬가 들어있다. 이것은 이베리아 반도의 역

사나 문화에 의한 스페인의 특유한 지리적 위치는

다른 유럽국가와 차이가 나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

다.110) 현재까지도 스페인에서는 13세기 알코이에서

벌어졌던 기독교도와 무어인들 간의 전쟁을 그대로

재현한 모로스 이크리스티아노스 축제. 중세에서는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화려한 의상이 압권이다.111)

맨틸라의 경우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착

용되었고 레이스 멘틸라는 이국풍에서 오는 희귀성

과 고급스러움으로 가끔 파티에서 주목받고 싶어 하

는 여성들이 착용112)했듯 민중과 이국성의 특징을

갖는다. 서고트 족의 세공 기술 장식과 무어족의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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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Balenciaga, 1967

strapless baby doll evening dress

- Balenciaga and his legacy, p. 119

<그림 15>

Balenciaga, 1966

Bolero embroidered

- Balenciaga, p. 67

<그림 16> Cristobal

Balenciaga, 1961

- Couture, p. 321

랙워크와 맨틸라는 복식사적으로 중요한 족적을 나

겼듯 이민족 영향의 패션이 큰 특징이며 이는 십자

군 영향으로 스페인을 통해 서유럽 복장의 변화가

생겼다.113) 발렌시아가의 이브닝드레스에 사용된 맨

틸라 레이스<그림 14>114), 투우사 재킷의 디테일을

이용한 볼레로<그림 15>115), 핫핑크의 플라멩고 드레

스<그림 16>116)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포르투니는 그리스, 이슬람, 고대 이집트, 크레타와

같은 이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한 것으로

유명하다.

4. 조화의 극단적 대조성
풍족한 초록의 나라 그리고 조화의 나라 프랑스에

서 피레네 산맥 넘으면 이미 스페인은 흙 색깔부터

가 적갈색인 이국으로 변한다. 조화가 아니라 대조를

특색으로 하는 풍토117)를 갖고 있다. 페니키아에서부

터 시작하여, 카르타고, 로마, 게르만, 이슬람에 이르

기까지 외세의 거듭된 침입에서 생존을 위해 그들은

집단화하는 경향을 보였118)던 집단주의와는 대조적

으로 크로우 말처럼 “스페인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

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느낀다.”119) 또한 모두 모여 하나의 규칙을 만들기보

다 그러한 규칙이나 체제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노

력했던120)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 수세기간의

피지배와 수복의 역사 그리고 공존과 추방의 과정을

거치며 누적된 동방 민족과 그들의 종교에 대한 편

집증적 적대감과 그 반작용으로 심화된 자기종교에

대한 광적 집착이 스페인을 그 어느 민족보다 집단

적으로 응집된 나라로 만들었을 것이다.121) 그러나

이러한 배타성과 집착성은 여러 이민족과 굴곡의 역

사를 지내면서 관용적 종교 문화와 다원적 사회를

만들어 내며 공존의 문명을 만들어 나갔다. 가톨릭과

는 대조적으로 이슬람의 상대적인 관용성과 유대교

와 가톨릭 신학을 연구할 정도의 포용과 개방성에서

보여주듯 민족의 폐쇄성과 개방성, 종교의 배타성과

관용성의 대조를 볼 수 있다. 강한 개인주의 성향의

스페인 인들에게서 집단성이 발견되는 것은 세르반

테스와 황금세기 작가들에 의해 불멸화된 이원성122)

과도 연유된다고 할 수 있다. 정신적인 것과 감각적

인 것, 정열과 회의, 현실과 낭만 그리고 신앙과 이

성에서와 같은 이원적인 것이 스페인들의 또 다른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원성은 조화의 극단적인

대조성으로 작품에서 표현된다.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는 스페인 문학의 성숙기로, 17세기 바로크 문학은

긴장과 동적미와 격렬한 대조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건축이나 미술에서도 과장된 장식과 흑백의 대조가

지배적이다.123) 또한 스페인 미술은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전통에 입각한 예술, 즉 극적미와 표현이 살아있

다.124)

이와 같은 기질이 투영된 패션에 나타난 대조성의

예는 다음과 같다. 16세기 중반 스페인 세력 확장에

영향을 받아 스페인 궁정의 격식 있고 긍지 높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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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Cristobal Balenciaga, 1951

-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의

패션, p. 62

<그림 18> Winter Collection, 1965

- Balenciaga Paris, p. 40

<그림 19>Yves Saint Laurent, 1979 F/W

- http://303magazine.com/

티켓을 반영해 새로운 엄격함과 숭고함의 효과를 창

출했다.125) 이는 상박 하후의 실루엣에서 알 수 있

다. 가슴을 압박하는 스페인적인 바디와 파딩게일에

의해 부풀려진 스커트는 밀착과 부풀림으로 압박과

팽대의 대조를 보여준다. 팔에 끼지 않는 펜던트 또

는 오픈 슬리브의 이중구조와 앞 중심 부분이 벌어

진 오버드레스 안쪽에는 화려하게 수가 놓여진 언더

스커트를 통해 겉과 안의 대조를 나타낸다.

유럽에 영향을 끼친 궁정복식과 주요 민속복에서

나타난 특징의 대조를 살펴보면, 엄격과 겸손의 검은

색이 유럽 궁정복식의 유행을 만든 반면 민속복에서

는 정열과 분노의 붉은색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일반적 아웃라인은 뻣뻣한 원

뿔형이며 이는 반종교개혁의 윤리적 몰두와 스페인

성직자들의 금욕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표현된126) 실

루엣은 뻣뻣하고 정적인 엄격함을 나타냈지만 집시

풍의 정열의 민속 드레스는 유연하고 동적인 관능성

을 나타냈다. 이는 종교의 엄격성에서 오는 긴장과

생활 및 그들의 기질 및 성격에서 오는 유머에서 비

롯되어 인위적이고 절제된 위엄과 자유롭고 과도함

의 열정으로 대조된다. 투우사 복식의 짧은 상의인

볼레로와 같은 음악용어인 스페인 볼레로(boleros)는

volar(날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으며, 경쾌한 움직임

이 많은 것에서 비롯되었다.127) 이와 같은 볼레로의

경쾌함은 스페인 궁정복식에 나타나는 바로크의 웅

장함과 대조를 이룬다. 현대패션에서는 색의 대조를

이용한 튜닉 드레스 및 이브닝 드레스<그림 17>128),

검은색과 흰색으로 된 물고기 드레스, 밋밋하고 단순

한 앞면과 대조를 이루는 뒷면<그림 18>129)의 형태

와 디테일 등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명백히 모순되는 특성을 조화롭게 혼합한

창작품을 만들어 냈다.130)

5. 멋의 감각적 예술성
스페인 예술의 모든 부분에 예외 없이 스며있는

이 ‘멋’의 미학-스페인어로 그라시아(천부적인 은총),

가르보(우아함), 가야르도(늠름함), 도나이레(운치)

등 여러 가지 말로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이 묘미를

표현한다.131) 이와 같이 멋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다

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멋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의

미이고 이것은 그들의 선천적인 기질에서 연유한다.

132)18세기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유행했던 하층민의

말로 ‘플라맹코(플랑드르어)란 ’으쓱대고 멋 부리는

사람‘이란 뜻이었고 음악을 뛰어나게 연주하는 사람

들이 집시음악인들 중에서 가장 멋있고 으쓱대는 사

람들이었으므로 플라멩고라고 부르게 되었다.133) 계

급의식과 개인주의적 특성이 과시되는 스페인 문화

의 절정인 투우134)를 보더라도 투우사의 폼은 어떤

무용수도 보여줄 수 없는 춤사위를 구사한다.135) 망

토의 처리, 망토를 휘두르는 기술, 칼 다루기, 몸놀림,

복장 등 이 모든 것에 멋의 미학이 깃들어져 있다.

또한 이러한 멋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예술적

DNA와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면 주물 제조업자인

선대의 피를 받아 완성된 조각과 같은 건축물을 남

긴 가우디(Antoni Gaudi: 1852-1926)는 타고난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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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John Mirō, 1974

cover for the exhibition catalogue

‘Le monde de Balenciaga’

- Balenciaga Paris, p. 153

<그림 21> Agatha, 2009-2010F/W

-http://fsbonline.blogspot.kr/2009/04/

historical-and-artistic-styles.html

자 덕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후안 미로의 원색, 피카

소의 유머, 가우디의 아이디어라는 예술적 유산이 있

었기에 “피카소· 호안 미로 등 이름만 들어도 화풍이

떠오르는 예술가들은 후손인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자유롭고 독창적인 디자인 자산을 물려줬다”136) 고

현재도 자랑한다. 즉 환상과 괴기의 표현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에서 모티프를

얻어 1982년 첨탑 이미지의 팬시한 프릴 드레스인

가우디 드레스(Gaudi dress)137), 1979-80 FW의 아

플리케 된 피카소 드레스(Picasso dress)138)<그림

19>139)와 같이 패션 용어로 고착될 정도로 스페인

예술가들은 패션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영감을 제공

해 주었다. 패션의 피카소140) 발렌시아가는 스페인

화가들의 작품에서 디자인 영감을 즐겨 갖고 왔는데,

벨라스케즈의 마르가리타(Infanta Margarita) 공주의

의상을 1939년 인판타 드레스(Infanta dress)로 재탄

생시켰다. 반대의 경우로 미로는 1974년 발렌시아가

의 ‘El Mundo de Balenciga' 마드리드 전시회의 카

다로그 표지를 디자인 해주기도 했다<그림 20>141).

사물의 핵심만을 보려고 하는 스페인 사람들은 한정

된 소재 안에서 천부적인 조형감각을 발휘하는 것142)

은 멋을 아는 예술성이 있기 때문인데 발렌시아가,

파코 라반은 천부적인 조형감각, 멋의 감각적 예술성

의 디자이너로 인정받았으며 그의 작품에서 이를 잘

보여주었다. 칼라와 텍스춰의 조합으로 디자인을 한

포르투니는 예술가와 쿠튀리에르를 합쳐놓았다143)고

평가받는 디자이너이다.

6. 기발한 초현실적 기지성
스페인은 가장 화려했던 제국시대가 무너져 내리

면서 부차적으로 발생한 이상과 현실 간의 갈등이

심해져 이상의 좌절을 겪었기에 신랄한 기지주의 예

술이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 기지란 사전적 의미로

경우에 따라 재치 있게 대응하는 지혜로 재치, 슬기,

위트, 지혜와 유사어로144) 스페인 바로크 문학의 ‘기지

주의’는 어휘의 개념에서도 일상적인 의미가 아닌 그러

면서도 기발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145)

대표 작가인 그라시안(Baltasar Gracián Morales: 1601

∼1658)은 스페인의 기지를 논리적 기능과 심미적

기능이 조합된 일종의 창조적인 지력(intelecto)으로

인식했다. 그에게 있어서 지각과 이해의 능력의 중심

은 재치(ingenio)에 있다. 재치는 이해(entendimiento)

능력이자 예지(agudeza)의 원천이고 심미적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146) 이러한 성향을 자부심이 강한 스

페인의 개인주의는 물질적인 성공보다 자기 개성의

표현이 더 중요해 재치, 호언장담, 외모, 예절, 관용

그리고 자존심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데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147) 이는 스페인 사람들의 번득이는

재치는 그들의 말장난이나, 도치, 은유, 비유에서 자

주 나타난다. 특히, 찬란한 태양과 개방성 때문에 안

달루시아 지역민들은 아주 호방하고 유머가 많은 것

으로 유명하다.148) 스페인 디자인이 국제적으로 먹히

는 이유는 강한 색채 외에도 그 안에 들어있는 유머

와 철학 때문이다. 또한 자존심과 자립심의 독특한



스페인 패션의 형성 요인과 특성(Ⅰ)

- 205 -

개인주의 성향 때문에 상투적인 것을 경멸한다.149)

“심플하면서도 구석구석 작은 아이디어가 반짝이고

일반적으로 유머러스하다. 위트는 이탈리아 디자인에

서도 보여 지지만 그들이 다분히 장식적이고 보여주

는 데 집중하는 반면 스페인 디자인은 자기 스스로

즐기기 위한 것들이 많다. 자신의 내면을 파고 들어

가기 때문에 제품에 개성과 철학이 분명하게 드러난

다."150) 이와 같은 예는 마드리드의 물결이 불던, 예

술과 자유 표현의 시기의 영향력을 받아 디자인한

아가타의 초현실주의 컬렉션<그림 21>151)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식상한 패션에서 탈피하여 특

유의 다채롭고 미니멀한 디자인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오브제로부터 모티브를 차용해 유

머를 일으킨다. 유머의 미학 속에서 반전이 생겨날

수 있기에 디자인에서 반전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유

머를 불러일으키는 형태, 무늬, 디테일이나 트리밍으

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스

페인 사람들의 기발한 기지성은 장난스러움, 유머,

희극적인 패션으로 선보이고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스페인 패션의 형성 요인과 특성을 살

펴보는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페인

패션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쳐왔던 요인을 역사적

특수성과 문화 속에 나타난 민족성 및 개인의 기질

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화, 서고트 족

의 점령, 이슬람교도의 침입과 국토회복 전쟁과 같은

피지배와 수복의 과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위치 및 지형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민속의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둘째, 페니키아

인, 그리스인, 카르타고인, 이베로 족, 켈트 족, 셀티

베로 족, 서고트 족, 유대인, 무어 족 등으로 구성된

유럽 최다민족 국가로 이들 문화의 유산을 받았다.

즉 이민족 영향에 의해 양모 산업의 발달, 금·은세공

기술의 유입, 유리, 비단, 가죽 제조 기술의 유산과

스페니쉬 블랙워크, 맨틸라, 아라베스크 문양과 같은

복식사적으로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셋째, 문명의

중심지, 해양제국의 수도, 이슬람 문화의 진수와 같

은 유럽에서 중세 최고의 문화적 혜택을 누렸고 가

장 먼저 근대적인 민족 국가를 형성하여 신대륙 발

견, 광대한 영토, 새로운 항로 개발로 인한 무역의

증가로 16, 17세기 유럽 궁정복식에 스페인 풍의 유

행을 만들었다. 넷째,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에

이르는 종교의 영향으로 건축양식에서 여러 대에 걸

쳐 다양한 문화의 접촉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듯

복식에서도 고대 그리스 복식 및 이슬람 문화의 영

향과 소수 민족의 복식문화 유산은 현재에도 남아

축제의상으로 입혀지고 있다. 특히 종교와 관련되어

엄격성과 장식성은 패션에 잘 나타나 있다. 다섯째,

지역에 따른 역사적 독자성과 지형적 특징, 서로 다

른 인종과 다양한 종교의 유입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이질성

의 집합체로 극한 모순의 정점에 이른 조화의 산물

이기에 그 속에서 나타난 민족성은 대립과 공존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또는 지역주의, 종교의 배타성

과 관용의 정신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섯째, 이

러한 문화적 환경과 민족성은 개인의 성격과 기질

형성의 요인으로 정열, 감각적, 개인주의, 현실감, 멋

의 감각, 민중중심이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특수성과 문화적 특징 속에 나

타난 민족성 및 개인의 기질을 배경으로 형성된 스

페인 패션의 특성은 과도한 열정의 관능성, 화려한

공예적 장식성, 민중중심의 다양한 이국성, 조화의

극단적 대조성, 멋의 감각적 예술성, 그리고 기발한

초현실적 기지성이다. 고찰된 스페인 패션의 특성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우나 플라멩고

는 스페인의 대표 문화 아이템이자 스페인 사람들의

기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열정을 의미한다. 패션에

서 보여주는 열정은 과장된 디테일의 형태, 트리밍의

과잉장식, 색채의 강열함, 때로는 인체 강조의 변형

과 같은 과도함이 특징이다. 또한 인체에 밀착된 바

디컨셔스 라인의 외적 형식과 어울려 율동감을 강조

하는 움직임은 관능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러므

로 정열적인 스페인 정서가 나타내는 패션은 과도한

열정의 관능성이라 볼 수 있다. 둘째, 건축과 문학에

나타난 장식에 대한 열정처럼 이슬람 문화의 영향과

신대륙 발견으로 공예기술의 발달과 풍족해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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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덕분으로 화려해진 스페니쉬 블랙워크, 과도한 표

면 장식의 자수와 레이스, 그리고 다양한 트리밍의

개발 및 사용으로 패션에 웅장함과 화려함을 주었다.

이는 정렬이 과하게 표출된 개인주의와 귀족주의적

기질이 복식에 부유함을 나타내는 장식으로 새로운

계층임을 과시하는 화려한 공예적 장식성을 나타낸

다. 셋째, 문화와 종교가 다른 다민족 국가, 그리고

지리적 특성과 지역적 독립성으로 인한 문화의 다양

성은 보수적, 지역주의적 기질과 함께 오랜 역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다양한 민속복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민중의 생기를 흡수하는 민중문화 우위의 특성

과 민중의 힘을 대변하는 문화유산은 기독교 중심의

유럽국가와는 다른 이민족 문화의 영향으로 이국풍

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므로 문화의 다양성을

배경으로 이민족 패션의 영향과 민중중심적 문화의

성격으로 인해 패션에서도 민중중심의 다양한 이국

성을 나타낸다. 넷째, 대조를 특색으로 하는 풍토, 피

지배와 수복, 공존과 추방의 역사에 나타난 종교의

배타와 관용, 예술에 나타나는 대조의 표현과 극적인

미, 종교의 엄격성과 생활의 유머, 그리고 개인주의

와 집단주의라는 이원성으로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

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조화의 정신을 나타낸다. 이는

패션에서 압박과 팽대, 이중구조의 겉과 안, 블랙과

레드의 색채, 정적인 우아함과 동적인 관능성의 실루

엣, 웅장함과 경쾌함 그리고 인위적이고 위엄있는 귀

족적인 것과 자유롭고 감상적이며 민중적인 것을 보

임으로써 감각적으로 긴장과 절제의 경직성과 대조

되는 열정과 과함의 율동성을 나타내는 조화의 극단

적 대조성을 갖고 있다. 다섯째, 삶 속에 멋이 생활

화 되어 있고, 예술의 모든 부분에서 멋의 묘미를 표

현할 정도로 멋의 미학이 가득 차있는 격렬한 감정

과 계급의식 및 개인주의 기질은 예술적 자부심과

함께 패션에 영향을 미쳤다. 즉, 선조들로부터 받은

예술적 감성과 문화유산 덕분에 천부적 조형 감각과

독창적인 디자인 자산은 스페인 출신 디자이너 및

현대패션에 스페인 예술 관련 발상의 아이디어와 용

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멋의 감각적 예술성을 부여했

다. 여섯째, 현실과 이상간의 갈등, 풍요와 빈곤이라

는 스페인의 역동적인 질곡의 역사와 자유롭고 열정

적인 문화는 기지주의와 초현실적 성향의 예술성이

패션에 반영되기에 좋은 환경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느끼길 원하는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기질은 개인주

의 성향, 자존심, 재치와 유머와 함께 개성있는 자기

표현, 실용적인 유머 철학, 그리고 초현실주의 기법

으로 즐기기 위한 패션, 차별화된 디자인의 기발한

초현실적 기지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제한된 분량으로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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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현대 패션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속연구

로 스페인의 패션 브랜드와 현재 활동하는 영향력

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의 상품 및 컬렉션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각자료를 제시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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